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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정화 활동 나서
- 민관 합동으로 폐플라스틱, 폐어구 등 수거 … 서식지 탐방하며 위험요인도 점검 -

인천광역시는 5월 28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

지인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 서식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정화활동에는 해양수산부, 국립해양생물자원관, 인천시 옹진군 

백령면과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, 한국수족관협회 등 단체

는 물론, 백령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그간 점박이 물범 보호를 위해 

앞장서 온‘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(이하 점·사·모)’등 약 40

여 명이 참여했다.

점박이 물범은 물범류 중 유일하게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

로,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

라로 내려와 서식한다.

백령도는 1년에 2 ~ 3백 여 마리가 관찰되는 국내 최대 점박이 물범 

서식지로, 그중에서도 하늬해변과 두무진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

려져 있다. 그러나 해류·조류 등에 각종 해양쓰레기가 주요 서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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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.

이에 점박이 물범의 서식환경 정화를 위해 폐플라스틱, 폐어구 등 해

안가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펼쳤다. 또한 시는 지

역주민, 점사모 회원,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점박이 물범 서식지

를 탐방하고 물범 서식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점검하며. 물범 보호를 

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백령도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다양한 

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보고”라며 “앞으로도 멸종위

기에 처한 점박이물범의 적합한 서식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서식지 

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백령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주 3회 100여 명으로 

구성된 주민 일자리 사업을, 백령면사무소에서는 주민·군인들과 함

께 월 1 ~ 2회 클린업 데이를 열어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

시해 오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